
나이가이 - 사업재편하는 “신재건 경영계획” 추진 

일본의 나이가이(內外)는, 사업경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완전히 사

업별 사업부를 편성하여 부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편한 “신

재건 3개년 경영계획(新再建 3個年 經營計劃)”이 2004년 2월 1일부터 시작하

여 2006년도에 종결됨을 발표하였다. 

신 3개년 계획은 ①부문별 사업부제로 개편 ②여성외의(外衣)사업의 재구

축 ③양말사업의 재구축 ④전문점판매사업의 강화 ⑤불채산(不採算)사업의 

정리 ⑥물류부문의 재편 등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안으

로써 성과(成果)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사제도를 궤도에 올리고 희망퇴직자를 

모집하여 감원을 실시할 계획이다. 

이들 사업 중 여성용 외의사업에 있어서는 자(子)회사인 나이가이어패럴에 

넘겨줌으로써 브랜드를 통폐합하고 점포의 판매나 생산의 효율을 향상시키

게 된다. 

전문점판매사업에서는 도매사업을 강화하고, 지역별의 특성을 살릴 수 있

게 소비자의 성향이나 구매력, 기호 등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판

매 자(子)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. 그럼으로써 사업별로 손익을 철저하게 

밝힐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축하여 기업을 재편(再編)하기로 하였다. 

단체(單體)로서는 ①양말사업 ②폴로사업 ③신사 캐주얼사업 ④Fifi사업(나

이가이 고유의 사업명) ⑤해외사업 등의 5개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수익

기반을 재강화하기로 하였다. 이 외에 “사업개발실”, “그룹 마케팅실” 등을 



설치하기로 하였다. 또한 양말사업은 재구축하기로 하고 생산 자(子)회사인 

“하마마쓰 나이가이”는 2004년 상반기 중에 해산하기로 되었다. 실용외의(實

用外衣)와 나이트웨어사업도 사업성이 좋지 않아 정리하기로 하였다.  

이 3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6년도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

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면 연결 베이스로 판매고 490억엔, 영업이익 16억엔, 

경상이익 18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 ♣ 

 


